
“니혼멘푸” - 최신 가공장 건설하여 고급 데님 개발을 강화 

데님 직물의 전문 메이커인 “니혼멘푸(日本綿布)”는 거래하고 있는 어패럴 

기업에서 고급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염색 가공에 대하여도 섬세

하고 까다로운 주문이 늘고 있어, 본사의 부지 안에 원사에서 직물까지의 염

색과 직물 및 제품의 세탁 가공까지 가능한 염색ㆍ세탁 가공 전용 공장을 

건설하였다. 

자가 공장에서 진즈 염색ㆍ세탁 가공을 본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요가 

늘고 있는 고급 진즈 팬츠용으로 품위 있는 데님 직물로서 가공의 “선도(鮮

度)”를 향상시키고 있다. 

“니혼멘푸”는 추동절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최고급 데님 소재를 기획하여 

어패럴의 거래처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현재 섬유 시장에서 “고가(高價)”라고 

하는 “프라이스 존(price zone)”의 2배 이상 하는 “하이엔드(high-end : 최고 가

격)”의 데님도 포함되어 있다. 

상품화하면 몇 만엔도 한다는 데님의 종류에는 “수빈(Suvin) 데님” 이나 

“툴판(Turfan) 데님”, “짐바브웨(Zimbabwe)” 데님 등이 있다. 미국의 해도 면과 

인도의 고급 면을 혼방한 “수빈 데님”은 추동절용 데님 중에서도 최고급의 

“베이식 진즈(basic jeans)”용으로 공급된다. 중국의 북서 지역에 있는 신강(新

彊) 위구르 지방의 초장섬유 면 “신강면”을 사용하여 짠 “툴판 데님”이나 짐

바브웨의 초장면으로 짠 데님의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이

와 같은 최고급 상품을 적극 생산할 것이다. ♣  


